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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벌꿀은 쿠팡에서 꿀을 판매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 사무실 옆에 새로운 꿀 숙성공장도 단장 중입니
다. 한울벌꿀의 윤준하 대표님은 “쿠팡 덕분에 이 공장을 올렸다고 말해도 된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쿠팡
의 판매자 프로그램, 로켓그로스도 시작했습니다. 윤 대표님께 로켓그로스를 시작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한울벌꿀은
무엇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 걸까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만난 쿠팡, 파트너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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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하 대표님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쿠팡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윤 대표님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경상북도 영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살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보니
늘 주변에 있어 귀한 줄 몰랐던 벌꿀이 눈에 띄었습니다.

Close Honey bee collecting pollen from apple tree blossom. Spring background



한울벌꿀과 거래하는 양봉장의 모습.

벌 다리에 달린 노란 물체는 화분으로, 벌 애벌레의 밥으로 쓰인다.



화분떡에 달라붙은 벌들

그렇게 시작한 벌꿀 사업. 처음에는 도매 위주의 사업구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 후 윤 대표님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현재는 다섯 곳의 양봉농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매 장사는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지원사업 계기로 쿠팡에서 소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19가 오더라고요. 온라인 시장이 열린 거예요. 이제 도매보다 소매로 파는 게 매출이 좋아요. 쿠팡 덕분에 매출이 올라갔고
공장도 신축하게 됐습니다.” – 한울벌꿀 윤준하 대표님

오픈 준비 중인 한울벌꿀의 꿀 숙성공장과 윤준하 대표님

꿀단지 속 숨겨진 성장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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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장에서 벌집을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숙성 후 꿀을 유리 단지에 모은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초기, 월매출 10만원이 채 안됐던 한울벌꿀은 지난 3개월간 월매출 평균이 1000만원을 훌쩍 넘겼을 정도
로 성장했습니다.

한울벌꿀의 성장은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로 이어집니다. 양봉업은 영주 지역 사람들이 노후에 많이 도전하는 업종 중 하나
라고 합니다. 다른 농업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금주연 님
양봉 농가의 금주연 님은 쿠팡과 한울벌꿀 그리고 지역 농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새 꿀만 해서 됩니까. 어떻게 잘 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잘 못 파는 꿀, 한울벌꿀에 갖다 주면 대표님이 쿠팡으로 워낙
잘 팔아주시죠. 이런 식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동업한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 한발짝 더, 로켓그로스 도전기



쿠팡 판매자전용시스템(Wing)에서 로켓그로스를 만나볼 수 있다.
한울벌꿀은 더 성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로켓그로스도 시작했습니다. 로켓그로스는 소상공인도 로켓배송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쿠팡의 판매자 프로그램입니다. 판매자가 자유롭게 판매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장점과 고객에게 상
품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로켓배송의 장점이 합쳐진 프로그램이죠.

윤 대표님은 로켓그로스를 활용하는 이유로 ‘선택과 집중’을 꼽았습니다.

“로켓그로스를 쓰면 쿠팡에서 물류 관리, 고객 대응을 다 해줘서 편리함이 있어요. 이제 저는 상품 품질 향상에 집중해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창고가 큰 편이 아니에요. 벌꿀 등 물건을 적재하다 보면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로켓그로스를 통하면
쿠팡에서 물건을 보관해주니 공간 활용이 너무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쿠팡 로켓그로스 팀과 윤 대표님은 입을 모아 로켓그로스의 장점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꼽습니다.

“원래 하던 거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쿠팡 로켓그로스 팀의 경규화 님은 판매자 분들에게 항상 로켓그로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켓그로스는 상품을 일정 수량 이상 입고시킬 필요도, 추가 세팅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입고 첫 두 달 동안은 보관 요금도
무료입니다.

한울벌꿀의 윤 대표님은 로켓그로스에 대해 ‘이제 로켓에 올라탄 기분’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윤 대표님과 가족들
윤 대표님의 꿈은 스마트팜 양봉장을 꾸리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덜 고생하며 더 달콤한 꿀을 모으는 모습이 윤 대표님이 그
리는 미래죠. 이를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게 로켓그로스는 꿈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벌은 벌집 순서를 뒤바꿔 놓아도 귀신같이 자기 집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이 변화해도 목적지를 잊는 법이 없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해두는 것. 모두 쿠팡이 ‘Wow the Customer’라는 목표를 위해
잊지 않는 일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길이 바로 판매자의 성공이니까요.

판매자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오늘도 쿠팡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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